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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전기차 시장 참여 확대방안 논의
- 한-태 정상회담(’22. 11.) 계기 채택된 「한-태국 공동행동계획」 후속 조치
- 한국의 디지털 전환 등 산업정책 공유 및 경제협력 확대방안도 논의

  아시아생산성기구(APO)의 산업연수프로그램으로 방한한 ｢태국 민관합동 

경제사절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와 

면담을 통해 전기차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양국의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다. 

  세계 10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지만 특정국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태국은 최근 전기차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기업들이 현지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쁘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전기차 등 첨단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계기로 산업부는 

우리나라 전기차의 태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 산업부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7. 17.(월) 14시 서울에서 나타폴 랑싯폴 태국 산업부 

사무차관을 만나 태국의 전기차 진흥정책에 발맞추어 현지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등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대해 공유하였다. 랑싯폴 사무차관은 태국의 산업 혁신을 위해 

한국의 산업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표하면서,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산업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희망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 정부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제계 차원의 교류협력도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산업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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